
제 54호 팀웍 평 가 하기

팀웍의 결과물을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 팀웍의 성과가 달라집니다.

1. 팀웍이 요구되는 과제물의 점수가 최종 학점에 20% 이상 반영되어야 학생들이

팀웍 경험을 높게 평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 미만일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제물에 신경을 제대로 안 쓰게 됩니다. 반대로 20%보다 훨씬 웃도는

경우에는 자신의 학점이 다른 학생들의 실력이나 능력, 태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조그만 대인관계 마찰도 큰 문제로 발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컨대

학생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문제지만, 신경을 너무 많이 쓰게 되어도 문제입니다.

2. "놀고먹는" 학생이 없도록 팀 멤버들끼리 서로 팀 참여도 (또는 기여도)를

평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eer - ev aluat ion ). 그럼으로써 팀 멤버들의 평에

따라 차별된 성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이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첫째, "놀고먹기"로 맘먹은 학생은 어떻게 해서라도

놀고먹습니다. 과제후평가 (P ost - w ork as sessm ent ) 방식으로는 "놀고먹는" 일을

예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면 팀웍에

필요한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딜레마입니다. (소수의 학생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 다수의

학생들을 희생시켜야 하는가?) 저는 신뢰감은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제후평가 (post - w ork as sessm ent ) 도구인 동료평가 (peer - ev aluat ion )

대신 중간보고서 (in - progres s r eport )를 이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인 경우) 학생들이 돌아가며 중간 발표를

하거나 즉석 질문을 받게 합니다. 그리하여 프로젝트에 100%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썰"을 풀어서 통과할 수 없게 합니다. 팀웍의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적 책임 (in div idu al account ability )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합니다.

3. 팀웍 경험이 중요한 과목에는 학생들을 상대평가 하지 마십시오. 팀웍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사이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내려간다면 성심껏 돕지

않겠지요. 자신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와 무관해야 (절대평가를

해야) 협력하게 됩니다.

< <잔소리 코너> >

연봉제를 실시하게 되면 교수님들 사이에 팀웍이 잘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연봉제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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